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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훈련 

10월 26일(금)， 저녁 7~1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심판이 가까웠으며， 그 날에 패역한 자들 

을 멸망시킬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히는 사람은 그 

날에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며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합 

1， 2장) 이어 3장에서 하박국선지자는하나님의 경고와약속에 대해 기도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 

내시용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흘을 잊지 마용소서" (합 3:2) 이처럼 하박국서 

를 통해서 우리는 'ot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해 

야 하는가? 를 깨닫습니다. (요일 3 :1~3)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용의 아내를 생각하여 보자” 

(용 2:7~1O) ‘마지막 날 이 여인을 기억하라?' (녹 17:29~33) “뒤를 돌아보지 

말라!' (녹 9:57~62) 악한 영들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변질된 복음으로 신 

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 ， 부와 

권력지향의 교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신자들은 십자가의 복음 

이 사라지고 세상의 것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부흥’ 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갈 6:14) 십자가에 

서 참된 부흥은 시작됩니다.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십시오. (살전 5:6)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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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택장로 주제발표 “믿음의 삶’t히브리서 11 :1 .. 2) 

이번 주 19일， 금요한양집회 시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 시 ， 열두 분의 피택장로님들이 수 개월간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의 잔치가 열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았던 어머니와 그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원동력이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제발표 

를 준비한 피택장로님들은 믿음의 삶을살았던 믿음의 사람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면서 더욱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갈 2:20) 믿 

음의 삶을 기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1"라고 회개하였습니다. (덤전 

1:15)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에 나오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 

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앞에 자기를 부인한 피택장로님들이 누린 은혜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본지 7면에 주제발표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1 989년 3월 4일 창간 

크리스마스 메시ÃI(jJ (금요잔양집회) 

아 1/ 예수와 

CH제자장ιI잔 예쑤 납 
(BI브라서 1:1"'3) 

대학에서 시무하던 한 교 . 

목이 어느 날 회의에 늦어 

지자 자동차의 속력을 내며 

달렸다. 결국 그는 경찰에 

게 단속되었고， 재판날이 

되어 법정에 나가 순서를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노 

트북에 적어놓은 이유들로 

무죄판결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가 판사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얼굴은 하쌓게 질리 

고 말았다. 판사는 20년 전 대학 1학년생으로 자신이 가르치던 종교학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제자였다. 판사는 서류를 보고 금방 알아차렸고 목사는 판사에게 물었다. ‘빼f져나 

갈 수 없겠죠?’ 판사는 대답하였다. “당연하죠 역할이 뒤 바뀐 것이다.(마 26 : 63~64)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쪽 필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말구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에게 관심을 모으는 것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비록 작은 베들레 

햄에 한 아기가 태어났지만 이 아기는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이 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 

다. (히 2:17)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한 

다. (히 3:1)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이다. 유대인은 안식일이면 반드 

시 성전에 나아갔다. 이들이야 말로 히브리서에 기록된 바뀌어진 역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 성전과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던 예수님이 히브리서 안에서는 그의 몸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나타나 있다. (녹 

11:43~44 ; 히 9:14, 1O :9~14)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다. 율법과 그 행위로 이루어진 구약이 이제 

다른 것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이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서 항상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 종교적인 예식이 새 대제사장에 의하여 폐하여졌다. (히 10:1) 이 대제사장이 친히 자기 

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였다. (히 9: 26~28) 즉， 역할이 바뀌어졌 

다. 성금요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날이 새로운 탄생의 

날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없다. 말구유에 누우신 ‘ 

그 아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다. 교회력에 대림절(Advent)이 있 

다. 이는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말한다. 대림절을 제외한 나머지 1년 동안 교회는 물질 · 

인본 · 상업주의를 비난한다. 그러나 이 대림절 기간에는 물질 · 인본 · 상업주의에 깊이 빠 

져들고 있지 않은가? 좋은 의미이건 나쁜 의미이건 기대되는 계절이 다가온다. 교회가 비 

판하던 물질주의가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특별한 계절인 것이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크 

리스마스 계절에 우리들에게 콕 필요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히는 선물을 사 

는 것으로부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야 한 

다. 진실로 연약한 인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야 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히 12:2) 

구약성경에 기록된 전쟁 이야기로 혼란에 빠져있던 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설 

명할지 고민하던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미가서와 신약의 말씀을 읽어주었다. (미 6:8 ; 요 

일 4:7) 가만히 듣고 있던 딸이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아빠! 하나님께서도 나이가 많아지 

시면서 더 좋아지시나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좀더 갚이 알아갈수록하나님 

이 더 좋게 깨닫는 것도 이해의 한 방법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은 아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간 예수의 성품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께달아 성장하며 사는 자들 

을 위하여 함께 성장하며 사신다. (팀후 3 : 16~17)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배 

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엠 4:21~24) 모든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삶을 심 

판히질 자 앞에 설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살후 1: 5~8) 헌금， 봉사， 찬양 등의 일들이 재판 

장 앞에서 좋게 보이기를 소망한다. (마 7:22~23) 그러나 재판장은 우리의 기록을 보며 

“헌금， 찬양은 당신의 영을 도와주고 내가 즐겁게 듣기도 했지… 그러나 그 잘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다 펼요 없지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거지 나 

사로， 십자가의 강도가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써야 할 보 

고서가 없었다 이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형벌에 처할 것을 분명하게 믿었 

다. (마 7 : 13~14， 24 ; 히 3:1, 19, 4:1~2) 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주어졌다. 이들은 

생명까지도 희생하신 예수님 바로 대제사장만을 믿었다. (히 4:14)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이다.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히 1O : 37~39)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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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 

I Sermon for Next Su빼 

YOU ARE STILL FLESHLY 
(l)And 1, brethren, could not speak to you as to spiritual men, but as to men of flesh, 

as to infants in Christ. (2)1 gave you milk to dri짜 not solid food; 

for you were not yet able to receive it. Indeed, even now you are not yet able, 
(310r you are stillfleshly. For since there isjealousy and str，따 among you, are you not fleshly, 

and are you not walking like mere men?(ICorinthians 3:1-3) 

What does jt mean to be a Ch 「1S빼he Bible tells us that to be a 

Christian means that a sinner must believe i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s their Savior. Jesus died for sinners, so that they can become 

children of God , citizens of heaven , partakers of eternal life . When 

someone accepts Jesus Christ as their Lord, the Holy Spirit enters their 

fleshly body and changes the ir nature. This transformation is called being 

born again. AII God ’ s children experience new birth . Jesus told Nicodemus, 

a religious leader of the Jews, “ Truly, truly, 1 say to you ,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Jn. 3:3) Although Nicodemus 

was a religious scholar w ho earnestly sought eternal life, he did not know 

that it was necessary for God’s children to be born again . Jesus had to 

explain the meaning of new birth to him because religion , great churches, 

and powerful priests and pastors cannot make one born again. Only faith in 

Jesus Christ can change your nature. Are you born again? 

God's saving plan begins wi th new birth (conversion). then grows 

(sanctification) and matures (glorification). The process is similar to our 

physical bodies. Human infants are born; grow into adults, and then die 

Loving parents feed and care for their young with the expectation of 

physical growth and mental development. From birth until independence, a 

lot of time and effort goes into this process . Sadly, too many parents 

neglect spiritual grow th . They focus more on physical health , academic 

education , and social graces rather than on their child ’ s spiritual health , 

godly education , and heavenly graces . It is strange, since we are talking 

about eternal life, that parents do not give their children the attention and 

care needed to nurture their souls. The consequence is that today ’s 

churches are filled with believers who have not grown and matured in 

Christ. These believers cannot understand the deeper truths of the Word of 

God and their lives are filled with strife . Their condition has caused the 

Christian church to catastrophically not grow. There are just too many 

Christians in the church that have remained spiritual babies for too many 

years. We need to recognize spiritual infancy 

Spiritual babies are concerned with self rather than service . When people 

accept Jesus into their hearts, they experience great happiness. They are 

excited and their lives reflect the glory of God. Unfortunately, the Devil 

loves to snatch that joy away. Jesus delivers you from d깅struction when 

your 

w hether 1 come and see you or remain absent, 1 w ill hear of you that you 

are standing firm in one spirit, with one mind striving together for the faith 

of the gospel." (Phi l. 1 ’ 2기 He also said, "do not merely look out for your 

own personal interests, but also for the interests of others." (Phi l. 2 :4) 

Spiritual babies are concerned with arguing rather than acting . Always 

filled with excuses, they love to ask “ Why" and “ How come," and say "1 

do not understand." Envy, strife, and division are part of their occupation , 

as are fighting , grumbling, and complaining. Galatians 5: 17 says, " For the 

flesh sets its desire against the Spirit, and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for 

these are in opposition to one another, so that you may not do the things 

that you please ." Baby Christians tend to let their emotions control them 

They are self-centered , acting like little kids who fight and cry at the 

playground. They do not think. It is easier for them to argue than to act. It is 

more comfortable for them to grumble than to do something or to go 

somewhere. Spiritual babies are scarcely distinguishable from natural or 

unsaved men 

Spiritual babies look to people rather than to the Master, Jesus Christ 

Little children always call out to their mom, dad, brother, or sister. If there 

is no response, then they despair and scream. Spiritual babies also look to 

human resources instead of Jesus Christ. They turn to pastors, evangelists, 

and other church people, but not Jesus Christ They look for life ’s answers 

in other books, not the Bible . They come to church looking for special 

music and dynamic preaching, and miss listening for the Holy Spirit, so that 

they hear only human sounds. They keep reaching out, not praying to Christ 

within 

Spiritual infancy is a serious problem in the church today. Too many 

members are not growing and maturing in Jesus Christ. These spiritual 

babies need to look to Jesus Christ, who loves them, prays for them, and 

gave His life for them . They need to begin growing by studying the Bible, 

denying themselves, listening to the Holy Spirit, and obeyingGod ’s word 

They need to practice their faith daily, so that they can mature and stand in 

front of Jesus Christ on the Last Day. Please, my dear friend, it is time to 

grow up! Jesus tells us,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 (Mt. 5:48) Now is the time for service, not selfishness, 

“ until we all attain to the unity of the faith ,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to a mature man, to the mea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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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 주일 설교 

l 다응추일셜교 l 

u 획 '1 아펙 포 l륙신 매l 혹한 XI룸다 

(1)형제들야 내가 신명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야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야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라라 (3)너희가 야직도 육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야니라요 

(고련도전서 3:1-3) 갱생관옥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곧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 

들의 육신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본성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리켜 ‘거듭 

남’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새로운 탄생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관원인 니고데모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리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3) 니고데모는 영원한 삶을 간 

절히 찾았던 종교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 

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했 

습니다. 종교나 대형 교회 탁월한 사역자나 목사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분은거듭났습니까? 

영적 어린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듭남(회섬)을 시작으로 성장(성화)과 성숙(영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과 비슷합니다. 갓난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늙은 후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모들은 애정 어린 손길로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면 

서 그들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태어나서 독립할 때까 

지 많은 시간과 노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아주 많은 부모들 

이 영적 성장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 경건 훈련， 하 

늘의 은총보다는 육신의 건강 학교 교육 사회적인 가치관에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해 말하면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혼을 양육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보살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현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 멈춘 신자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 

는 김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것은 결국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 교회에는 매우 오 

랜 시간 동안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영적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남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 

수님을 마음 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활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니다. 불행하게도 마귀는 그런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 

을 아주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멸망 

가운데서 구해주십니다.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며 그들의 요구 

를 들어줍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모든 사람들은 아이가 괜찮은지 보려고 돌아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자지러집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실 어떤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거나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가면 지나칠 정도로 점잖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집에 오 

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집으로 돌아오 

면 의기소침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는 신사 숙녀처럼 교양 있게 행동하다가도 집에 

오면 마귀처럼 변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받으려고만 할 뿐 결코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는 야단법석을 떨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잊어버 

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변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 

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뭇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빌 1:27)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 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 2:4) 

말쁨인 영적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행동하기보다는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핑계거리가 많 

은 그들은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묻거나 “난 이해할 수 없어 1"라고 말합니 

다. 그들은 다툼， 불평 ， 불만뿐 아니라 시기 ， 분쟁， 분열을 일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서 5:17은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성령을거스리고성령의 소욕은육체를거스리나 

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으 

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놀이터에서 울면서 싸우는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들에게는 행동하는 것보다 논쟁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언가를 하고 어 

디론가 가는 것보다 불평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구원받지 못 

한사람들과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영적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들 

은 항상 엄마， 아빠， 누나나형을 찾습니다. 만약 아무 대답이 없으면 그들은 절망해서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목사나 전도사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음악이나 열정적인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의 음성은 놓쳐버리고 인간의 소리만 듣고 갑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 

으려고 애쓰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영적 어린아이들은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가는교인들을찾기가 너무어렵습니다. 이런 영적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을사랑 

하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들은성경을공부하고， 자신을부인하며， 성령의 음성을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성숙해지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 

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옹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지금 

은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 하 

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 

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엠 4:13) 에베소서 4 :14~15은 거듭난 그리스도 

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줍니다. “이는 우리7}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궤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 

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은 논쟁이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입술로만 말할 게 아니라 사 

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리석게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깨어서 영의 눈을 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육적인 삶을 

멈추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이미충분히 성장하고도남을보펌오래전에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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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찬 348장)라고 찬양은 하지만 실제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 신앙을 고백(요 1: 49)하는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다. ‘당}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 

리락하는 것을 보리라?'(.요 1:51) 이 약속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 

다. (요한복음 2~1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신 때에 제~l들 

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몰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 

을 버리거니와?' (요 10:9,11) 또한 부활도 예고하셨다.(요 10:17~18) 이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셨다. (요 

11:11,14)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자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 

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 11:21)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다. ‘계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요 11:23) 

부활에 대해서 저|자들의 의무가 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시기 전에 나사로를살리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따라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해야 할 일이 있었다.3년이나 예수님이 행 

하신 권위 있는 말씀， 기적의 역사를 보았던 제자들에게는 마땅한 의무가 있었다. 그 

것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오 

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울음을 그치고 부활을 기대하라고 말하 

는 것이다. 또한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무덤의 돌을 옮겨 놓는 일이었다. 이같이 제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야 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분위기만 살피고 있었다. 이에 예수님은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 

기시며(요 11:33) 말씀하셨다. “그를 어디 두었느얘’(요 11:34) 그러나 이같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여전히 움추려서 주변의 눈치만 보았다. 이전에 나 

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던 기적 오병이어 기적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치 

유를 수없이 보았음에도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분 

명하게 말씀하셨건만 무덤 앞에서 마르다는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납니다." (요 11: 39)라는 말뿐이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곧 우리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될 댄데 

항상 의심， 변명 ， 핑계 그리고 나아가서 원망과 불펑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준다 

나사로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 

나답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40) 예수님은 우리를 ‘의문에서 확신으로， 죽음에서 영 

생으로’ 바꾸실 유일한 분이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롬 5:1끼 우리는 더 이상 나사 

로의 무덤 앞에서 세상의 힘에 굴복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야한다. “나사로야나오라?' (요 11:43) 예수님은생명의 주님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시 

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요 10:10) 예수님을 믿자! 우 

리의 신앙이 ‘땅’ 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 에 속하도록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쫓아강림하시리 

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À}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꿀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6~1η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 

여주신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크게 부르실 것이다!" 

풀어놀아다니게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촉 

구하셨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요 11:44) 나사로는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었다. 

이 사슬을 푸는 데에 제자들이 필요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묶고 있는 사슬을 푸는 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 “진리가예수안에 있는것같이 너희가과연그에게서 듣고또 

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젠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엠 4:21~24)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 

난 우리들은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사슬에 묶인 그들에게 참 자유의 복음을 선포해 

야한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공생애를 통해 

서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보여주셨다. 이에 우리들의 사명은 분명하다. 겨자씨처럼 

착을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뒤를 돌아보고 싶을 때마다〈자기를 부 

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옹 땅 열방을 향해 나아가 부활의 능 

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전하자.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자. 죄의 굴레에서 괴 

로워하는 영훈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돕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마 28:18~2이 “향기론 산 제물 주 

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찬 346장) 아멘. 

22교구는 서울을 벗어나 과천， 안양， 의 

왕， 군포， 수원，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천안 그리고 더 나아가 대전에 이르기까 

말씀과 71도로 교회를 세워1f는 22교구 
성훈련， 총동원 전도집회， 남여 구역예배 

를 통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든든한 믿음 

의 뿌리와 영성을 가진 지체들로서 주님 

지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29세대 837명의 성도들이 8개 지역 33개 

구역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교회 목표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니"c마 16 : 18)라는 말씀 위에 십자가 복음을 세우기 위하여 온 교구가 말씀과 기도 

로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교구모임을 통하여 첫째， “주의 말씀은 내 빌뻐l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 가정과 구역과 지역의 모든 22교 

구 성도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믿음의 경주를 다하 

고 있습니다‘ 둘째，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c시 

11 6 : 2)라는 말씀대로 모든 일에 기도를 최우선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있 

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 

다. 셋째，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 :19-20)을 마음에 새기며 금요찬양집회， 교구 영 

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2교구 성도들은 먼 거리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모습 속에서 참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치부에서 청년부 

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 젊은이들과 모든 성도들이 

교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구에서 자칫 소외되 

기 쉬운 독거노인과 환우와 새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심방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구의 일꾼들이 성도 

들을 섭기고 봉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는 22교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무천(장로， 22교구장) 



저1963호 쭈만흥헌 

앙겉 øtll 

주담와 마음을 깨달으며 

먼저 선교를 다녀온 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를 묻기보다는 현지의 날씨나 식사거 

리부터 물어보았다. 영성 심사 때의 죽으면 죽으리라 는 믿음의 각오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들만 가 

득 하였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 해서인지 선교지에서 나는 영적으로 계속 눌려 있었고， 

자신있던 언어조차 꼬여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 

어느 가정을 방문했을 때이다. 우선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1:1로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강하게 거부 

하며 자리를 피하였다. 옆에 있던 분도 자리를 피하여 나이 많으신 분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머뭇거 

리며 다가가 복음을 전하였다. 그분은 비록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영접기도를 한 소절씩 따라하며 기쁘게 

“아멘 !"으로 영접하였다. 이분이야 말로 주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았다. 가난하고 낮은 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앞섰음을 깨닫게 하셨다 

복음을 듣고 싶어서 기웃기웃거리며 주변을 맹돌던 삭개오와 같은 영흔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였다. 비 

를 맞으면서도 짜증내지 않고 마음을 열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합니 

다，"를 연발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며， 그리스도의 심장과 뜨거운 사료띨 가지고 갔음에도 여전히 불평 

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연약함을 회개하였다， 성령님의 역사와 금식하며 기도해준 동역자들의 기도의 힘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예수님의 십X까와 부활의 증인으로 연약하고 미련한 죄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우병희(집사.2교구) 

다을 Af적~I능 ‘받푹! ’ 

‘대학 입학을 축하하며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친구와의 해외 여행’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며 선교 신 

정을 하였다. 신입생인 나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주말 저녁밖에 없는데 매주일 

저녁 늦게까지 팀 모임을 하고， 금요찬양집회에도 참석해야 했다 게다가 아르바이트도 선교가는 기죠단을 

빼줄 수 없다고 하여 그만두어야 했다. 세상적인 유혹과 생각으로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수도 없이 흔들 

렸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천하보다 귀하다. ’고 엄마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후 나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친구들과 몇 시간 더 놀고， 돈 더 벌면 뭐 해， 

난 생명을 구하러 가는 거야! 얼마 뒤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이 일어났고， 주위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의 선교를 막았다. 그러나 나의 걸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독교에 대한 악플들을 

보면서 더욱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는 믿음으로 충만했다. 

그런데 막상 선교 셋째 날까지 나의 선교사역 접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0.2점 정도라 할까? 사료띨 

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무서웠고， 집집마다 큰 개들이 지키고 있어서 선교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날 밤 평 

가회가 끝나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언어부터 다시 정리하였다. 다음 날， 사료L들 

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내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 집씩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현지인들은 우리의 서투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전도지를 읽고 같이 찬양하면서 그들 입에서 “아멘 !" 

소리가 나왔다. 동네 아이들은 우리를 따라오면서 계속 찬양을 불렀고， 온 동네가 아이들의 찬양소리로 

가득쳤다. 특히 우리의 전도로 새 힘을 얻었던 한 여인의 모습은 아직도 나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처음에 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부인을 하지 못해서 ‘선교를 가지 말까?’ 생각했던 정말 나약한 죄 

인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해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구름 

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사역을 마치면 비를 뿌려주셨다. 또한 친절한 가이드와 주님이 쓰실 한 명의 예 

비 목사도 만나게 해주셨다. 우리는 전하기모} 했다. 심지어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에 주님께서 빛과 물을 주시며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만났던 이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요k게서 지난 사역을 돌아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선교지에서는 그들이 나에 대해서 모르고， 외국인이어서 오히려 쉽게 주님을 전 

했던 게 아닐까? 한국에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흔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도 당당하고 담대하 

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다음 사역지는 ‘한국’ 이다! 

김경은(대학부) 

2007년 10월 14일 @ 

성령님의 은혀l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단기선교를 

권유받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등할 때 선교에 대한 확신 

을 주셨고， 선교훈련을 통해 더욱 확실한 사명을 느꼈습니 

다. 하지만 막상 파송예배를 드리고 선교지에 도착하여 처 

음 사역을 할 때는 다소 위축되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 

는 영흔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해졌습니다. 가끔 인 

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는 흔들렸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 

은 제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제 자신이 더욱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 

게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욱 뜨거워졌습니다 선교지의 영흔들， 특히 복음을 영접했 

던 11살 소녀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더욱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죄규옥(집사 1 2교구) 

지난주에 도ξ반}선교 팀 (2개 텀) 

기 、간 텀 팀장 

1 0월 1 일(월) -10월 1 0일(수) 22 교구 흥원석 

1 0월 2일(화) - 10월 9일(화) I 아멘 찬양대 æ l 김옥권 

22.20교구 팀 

수 맙# 쏟 켈 

繼 주님의 헤아랄 수 없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 

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하심에 나를 써 주신 것을 감사할 뿐 

이다. (김정남 집새 

훌 많은 분들의 기도로 선교를 하는 동안 아프지 

않았다. 성령님의 은혜였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목말라 했던 영흔들을 만나게 해 주신 

· 것이 감사하다. (박미향 칩시) 

뺑 집집마다 우상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완강하게 주님을 안 믿겠다고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날 때 참으로 그 영혼이 불쌍하였다.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할 것이다. (윤인순 권사) 

훌 선교지에 도착해서 막상 선교를 하려다 보니 언 

어의 부족함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영적 준비가 

철저해야 함을 깨달았다. (김성수 안수칩사) 

輪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곳이 복 

음으로 충만한 땅이 되기를 기도하였다. (박혜순 

권사) 

뺑 대문 앞에 우상의 표시가 집집마다 있었다. 우 

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 

하였다. (현경남권씨 

뺑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 

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했다. (이정주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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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기도랜 했다. 빼 믿음은 희디빼고 어두웠다. 혐나 
를 깨워주셨다. 시계를 맞춰놓고 자는데도 시계보다 먼저 나를 깨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더 정확했다. 요호낼 

음 강해를 듣던 몇 년 동안 월요일 새벽은 정말 행복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묘에 답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절박했던 나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기도 했고， 십자가 아래 

마지막 남은 자였던 뀌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이기도 했다. 

이전에 나에게는 어두웠던 믿음뿐이었다. 부활의 주님보다 시체만 찾아헤매는 삶이었다. 희미한 믿음이었 

다. 나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예수님의 시체만 찾아 고집하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열심도 내려놓아 

야 한다는 말씀은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의’ 를 붙들려는 내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영혼의 상태를 

꿰뚫는 말씀이었다. ‘어두운 믿음， 희미한 믿음’ 을 지나 ‘빛나는 믿음으로’ , ‘불신앙에서 확실함으로’ 나를 

블어내시던 성령의 은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시던 날， 나를 울게 만드 

셨다 거듭거듭하여 다시 한번 새벽기도회에서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 ‘목사님은 5%의 심장의 

힘과 95%의 심장박동 기계에 의지하여 견디어 내신다는데 새벽기도회를 다시 인도하시기가 어려울 거야!’ 라 
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ζ낼현〉에 위임목사님께서 월요새벽기도회를 시작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기쨌던지 너무 좋아서 깡총깡총 뛰었다， 

10월 1일， 다시 시작된 위임목사님의 월요새벽기도회는 〈마가복음〉 강해였다 ‘왜 시시한 마가복음을 하실 

까?’라고 생각했던 내게， 첫날의 말씀은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을 두근두근 뛰게 묘떨었는지 모른다. “하나님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l장 l절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인 것을 처음으로 깨달 

았다. “하나님， 아들 예수， 복음， 이 세 가지뿐이에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 그리스 

도를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라는 말씀은 나를 십재} 앞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위임목사님 말씀을 듣는 새벽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내 손가락 마디 마디 

를 조물조물 만지시는 느낌이다 계속된 말씀에 어느새 내 입은 아! 벌어져 있다， 말씀이 진짜 맛있다 꿀 

맛이다， 

우리에게 먹여 주시기 위한 십자가 복음의 엑기스가 뚝뚝 떨어지는 월요새벽기도회 !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새벽 시간! ‘모든 성도들이 마가복음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사모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 
하다. 내 울타리의 소출물이 아무 것도 남은 게 없을지라도 세상의 것에 대해 아파하거나 주리거나 갈증 없 

이 예수님1(}-이 답이 되어 십자가로 배부르고 싶다 광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 

급요일 저녁， 서둘러 저녁 밥S띨 차려놓고 아이를 들 

쳐업고 총총걸음으로 전철역에 이르면 어느 새 o}이는 새 

근 잠이 들어 있다. 저녁 하늘에 붉게 비친 두 개의 십자가 

를 보면서 아이가 “십가마(십자가) ， 십가마(십자가)"라고 

외치면 바쁜 걸음을 늦추고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쉰다. 

길고 높게만 보이는 계E띨 끔끔거리며 열심히 올라간다， 

교회 본S때1 들어서면 가슴엔 눈물로， 등은 땀으로 흠빽 

젖어 있다. 이미 교회에 들어서기 전부터 주님은 내 심령 

을 어루만지셨음을 느낀다 이제 아들은 제법 커서 의젓하 

게 엄마의 손을 잡고 장난도 치면서 여유롭게 교회에 들어 

선다. 때로는 이슬비 같이 ， 때로는 가뭄에 단비 같이， 폭포 

수 같은 명쾌하고 통쾌한 은혜로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다. 

어느 한 주간은 〈왜 나는 낙심하나?) 찬송이 계속 입에 

서 맹돌았다 그 곡을 통해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행복을 느끼며 찬양하였다. 그런데 그 주간 위임목사님도 

이 찬양을 부르셨다는 말씀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위로를 주시는 뀌한 체험이었다. 처음에 구구 

절절 말씀을 읽어나가는 금요찬양집회 설교에 적응하지 못 

해서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구슬이 꿰어지듯 심령에 복 

음이 차콕차곡 채워지면서 반복되는 십자가의 은혜와 크리 

스마스의 메시지가 더욱 새롭게 나의 영혼을 깨운다. 

요즘에도 여전히 남편의 투정과 방해 공작이 때로는 나 

를 힘들게 한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더욱 단련시키기 위 

한 훈련과정임을 믿으며 남편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있 

다. “남편과 자라나는 아이들이 진정，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호와의 성Bi을 향하여 

가게 하소서 1" 지금까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에 그 이 

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는 생명줄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천국을 향해 열심히 행군한다. 

동ail 딴으효 눈훌효， 7~층앤 

증거하는 길을 걸으라고 외치시는 목사님께 “네， 순종합니다 자기부인과 순종으로 드려진 십자가의 예수님 

을 전할게요 위임목사님의 애타는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며 예수님과 무언의 약속을 한다. 
이수연 (집사‘ 8교구) 

(무영의 성도) 

*마가복음을 통한 월요새벽기도회의 은층은 새벽 4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모사니 아녀m서|요 . 저느 류스O~OI 니다 벼~H'j l 이사도 여즈지 모하고 이 L더 도이 
。 I LO '"- ' ' L "TT" OL t::;j "' LL ' L ' - ' 8 '^' - ' - ^ -, 2 

로 돌아1세| 도!이 섭섭합니다. 아지만 안국에 있는 동만 주일예배 ， 잔g뼈!배 ， 금요찬앙 

집호|에서 주신 목사닝 설교를 통때서 이 서!S뻐!서 받응 수 없는 콘 은혀|를 받고 돌아맙 

니다. 물심앙면으로 도와주셔서 f볍는 암사를 드립니다. 

지나 주이 자O뼈|배 마쓰 증대! 모사니 꺼까이 그토로 조지 만으시다느 개으 아고 마으 
T 문 L 。 근。 6 " -, ' 0 L 0 ' ---~ 0 ‘0- , ' L ^ 2 2 

이 많이 아았습니다. ‘낀앙아셔서 많은 앙무리에게 십자까의 복음음 전아셔야 할 텐 

데 ... ’ 목사닝 낀앙을 우1 0때 더욱 열심이 기도아겠습니다. 목사닝 말씀음 육성으로 들 

블 수 없지만， 부모닝매|서 보내주시는 〈주만종연)， (종떤의 만나)， 설교 테이프， 목사님 

증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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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옥(교사， 사링부) 

누구라도 만나기만 아면 

맘주변이 없음에도 무조낀 

에수 믿으라고 말아고 싶은 껏도 

분영 01 내 만에서 나와 힘께 아시는 

서련이 계시기 때무이다! 
。。

내 [뻐! 성령이 겨!신 

주임 교호|에서 사랑부 친구를 만나먼 

뜨꺼우 누묵이 가스 버자 가도으로 느며지으 
은 口 ..., L 0 

주님의 은종이 아니고 무멋이겠는까! 

먼저 하나넘 곁으로 깐 남떤 짐마지 지고 

세사이에 지지 모으로 
。 E

멀리 있는 만 교 ~I를 일 주임에 몇 번씩 -­ 수 이느 이도 ML 근 

는 엘이 아니었다! 

숭 고르 II O~면 서 도 주여 

운만 심수에도 주여 

성경 맙씀 틀으며 아먼! δf는 것과 

하나닝 조!송때요 O~는 혼잣말 

주닝이 주선 명안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앙이 미어난다 ! 

이 주신 금요잔앙집회 잔앙곡 모응 CD를 맑고 ， 보고 ， 틀으며 은혀| 받겠습니다. 주닝 오 

시는 그날까지 십자까의 복음으로 무장마고 ， 승리의 찬앙을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늘 낀 

앙마시밀 ， 주님 오때!서 승리의 명암이 넘치시밀 끼도마겠습니다 

2007. 9. 28. 류승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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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밴홈의 앞” 
(려보라서 11 :1-2) 

주민흥헌 

재40 [1 피펙장르 추째빌표 l 재가혹 

자라나게 됩니다. 장자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는 자가 된 야곱은 그 죄값으로 20여 년간을 외지에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행하셨던 하나 

님의 은혜로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5. 요게뱃 요게뱃은 모세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 

2007년 1 0월 14일 @ 

10. 사무얼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았 
습니다. 그의 아뚫의 타락은 λ}무엘에게 있어 매우 안 

타까운 상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옐은 분명 하 

나님의 위대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흠한 인 

물이었습니다. 사무옐은 매우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사람 

이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유댄}고 연g받 사람으로 

님의 영적 요펙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게뱃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죄와 불의에 대해 

서론 |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끄신 분은 하나 

님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 

해야 할 단 한 가지 진리는 믿음의 삶을 가능케 하신 삼 

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믿 

음으로 살았던 사람탈11게만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총의 기회를 열어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1. 하 와 하나님은 죄인， 하와의 후손을 통하여 구세 
주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초의 

여인이며， 최초의 어머니이기도 했던 하와는 구속사의 중 

요한 맥을 잇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비록 하와의 선택이 

잘못되었을지라도 회개를 통한 셋의 출산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2. 아 벨 아벨의 삶은 불신앙의 형 가인보다 짧았습 
니다. 가인에 의해서 아벨은 살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의 피는 

의로운 자의 피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아벨이 흘린 피가 첫 번째 흘린 피임을 상 

기시컸습니다. 이러한 의인의 피는 시대마다 고난당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는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 

라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밑거름 

이 됩니다. 

3. 리브가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기 
가 없었지만 그띠의 밍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 이처럼 신실한 그녀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싶멸이의 

임신 ! 그러나 이 은총의 선물은 리브가의 욕심과 말씁에 

대한 망각으로 인해서 죄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 

씀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 

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인간 본연의 욕심 

· 에 사로잡혀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게 세상의 임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셨 

습니다. 이 믿음을 모세 뿐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도 본 

받았습니다. 요게뱃은 자신의 환경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띠로 하여금 

사람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1 하셨습니다. 세상 

의 절대권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6. 모 세 모세는 기적의 선물이었습니다. 모세가 태 
어날 당시 애굽 왕의 명령으로 모든 아기들이 살해를 당 

했지만 모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 구속사를 이어갑니다. 

모세는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 

였습니다. 그렇게 소망하였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심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한종이었습니다. 

7. 삼손의 어머니 삼손의 어머니는 퇴폐한 시대에 자 
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 

습니다. 더군다나 그띠는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의 어머 

니는 삼손을 낳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시대의 악함， 불임 

의 고통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생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믿 

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8. 삼 손 삼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태어 
났으며， 나실인의 서약대로 잘 자랐습니다. 특히 하나님 

의 신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옥심에 눈이 

멀어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서약 

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삼손의 마지막 

을 아름답게 묘멸었습니다. 삼손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 

에 순종하였습니다. 

9. 한 나 한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모 
든 것에 항복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서원한 것을 이행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해 보아도 

낳을 수 없는 아이었기에 한나의 절망과 탄식은 아주 컸 

4. 야 곱 아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 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원에 

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편애를 받았던 야곱은 어머니께 많 응답하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 

이 의존하는 내성적 성격에 술수와 계앨l 뛰어난 자로 며 l }71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묘L큼은 매우 단호하고 엄격하였습니다. 

11. 엘리사뱃 엘리사뱃은 모든 면에서 주님이 기뻐하 

시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자여가 없었습 

니다. 그러나 그여는 자식이 없다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 

나님께 삶을 모두 내어 맡기고 진실로 정결한 삶을 살았 

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인내의 사료L이었던 엘리사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12.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 시대를 마감 
하고 신약의 은혜 시대를 예비하는 준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 

군다나 세례 요한은 헤롯왕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이 일 

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때 예수님의 메 

시아 되심을 부정하기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론 |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지금 

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섯 가정， 열두 명의 믿음의 사 

람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같 

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믿음의 삶으로 이끄신 

성령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보아야 

합니다.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죠L구해야 합니다. 오직 예 

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 

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φ 새가족을왼영압니다 φ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지 번효 성영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1574 바부 25 외선부 1599 거쩌 25 외신부 김영준(17) 

1575 이태민 2 칭년1부 진학래(24) 1600 세지게 25 외신부 깅영기(4) 

1576 앙귀식 1 정년2부 강 옥(1) 1601 조재형 1 소앙부 김현재13) 

1577 세르게이 25 외신부 니영실(17) 1602 윤계숙 21 칭년 1 부 이연구(6) 

1578 진진영 16 칭년2부 전친욱(17) 1603 문순이 14 징년2부 최은경(14) 

1579 이은정 16 칭년2부 진동섭(17) 1604 배길마 25 외신부 박윤석(9) 

1580 한승이 18 칭년 1부 김근OK1) 1605 어거 25 외선부 깅순님(1이 

1581 이싱희 1 칭년 1부 신영주(1) 1606 오카 25 외신부 흥순길(2) 

1582 이경희 20 청년2부 유호군(10) 1607 오영지 2 징년 1부 이덕후(2) 

1583 깅진한 20 유호군( 1이 1608 시크니 25 외선부 깅진택(21) 

1584 깅기훈 20 시링부 유호군(10) 1609 어떠거 25 외선부 최규태(2) 

1585 진신지 2 칭년 1부 고정심(4) 1610 우연주 1 청년 1부 조영희(4) 

1586 이지싱 10 칭년 1부 유복심(13) 1611 허혜깅 2 정년2부 문신희(2) 

1587 깅기수 19 장년 1부 1612 정윤재 15 중등2부 안혜링(15) 

1588 징운숙 19 징년 1부 1613 박정민 13 정년 1부 박옥재13) 

1589 깅허은 19 초등부 1614 박신주 12 정년 1부 이수예(19) 

1590 김용우 19 초등부 1615 깅언숙 11 징년 1부 깅성지(13) 

1591 김은석 2 정년 1부 홍경선(2) 1616 깅지현 4 고등부 잉싱경(24) 

1592 정영신 2 대학부 정복득(2) 1617 효고 25 외신부 이진규(6) 

1593 노순애 21 징년 1부 전숙영(1 9) 1618 잉크미 25 외신부 이진규(6) 

1594 정은희 11 대학부 깅규석(6) 1619 엔크효거 25 외신부 이진규(6) 

1595 깅획정 12 정년2부 이유진(1) 1620 비이라 25 외신부 이진규(6) 

1596 깅 빈 2 칭년 1부 깅선영(1) 1621 소찌으 25 외선부 심급숙(6) 

1597 슨연수 9 청년2부 문연식(16) 1622 엄규싱 2 징년3부 전성실(13) 

1598 이동민 19 칭년 1부 문효식(15) 1623 위일정 3 징년2부 빙미지(3) 

tξ￡감~.(I，μi11ιε흩흩좋향훌ψι1!If;렌w 



*2! 흥헌 저1 963호 

교피쇼석 

모임 +CMTC 팀장훈련 

1 정기당회 

일시 ‘ 17일(수) ， 2부예배후 

장소당회실 

들)과 밴|선 옆박한규 집사 · 이정수 
집사의 딸， 21교구) / 20일(토) 낮 11시 ， 

인천 리츠펠리스혜딩컨벤션 7충 

3 깅남형 권이성강권사의 아들， 17교귀 

과 박지애 엉박핸 성도 전계순 성 

도의 딸， 타교회) / 20일(토) 오후 1시， 

리시안하우스1r 512꺼87 

일 시 10월 17일(수j 저녁 8시~1O시 본당 112호 

10월 19일딩 저녁 11시~새벽 1시 기도원 

대 싱:안수집사전원 
a짧충현 7(도익 창 

별세 
• 정년2부 쩌114자 정기종회 

띠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6일， 금요찬양집회 시)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이 주시는은혜로충만한시간이 되게 하소서. 
1 최밀수 성도여귀숙 집사의 시모， 14교 

구무지개구역) / 5일별세， 8일장례 

4 권 선 군{권인홍 씨의 아들)과 빅남영 

응빡준배집사 유명헤집사의딸， 9.교 

구) / 20일(토) 오후 2시， 서초로얄프라 

자 1충다이아몬드흘1r 521-:m:J 

일 시 : 10월 14일(오늘)， 오후 12시 10분 장소 저12교육관 2층 

2 허차연 타교권새최악점 집사의 모친， 

23교구 경남구역) / 6일 별세， 9일 장례 

3 권점님 성도(임귀숙 집사의 모친， 정구 

영 집사의 장모， 4교구 시영구역) /7일 

별세， 9일장례 

5. 마티아스 마이어호퍼 군과 민회정 앙 

(민명욱 집사 김부영 권사의 딸， 18교 

구) / 20일(토) 오후 2시 %분， 오스트리 

아도이칠란스에록교회 

• 권사 전제 월례회(1 ，2 ， 3，4 ];1회) 
일 시 :10월 17일(수)， 1부 예배 후 장소-갈랄리흘 

딩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시어 

모든 말씀을 준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히 제3차 청지기훈련 말씀을 옹전 

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외선부교사모집 

결온 6 노승관군(노영환성도 이회축성도 

의 아들， 9교구)과 이은주 앓이호훈 

씨 제성복 씨의 딸) / 20일(토) 오후 3 

시 ，왈레스호텔 12충스카이볼릉 

외선부 학생수가 증가히여 봉사하실 선생님이 많이 띨요합니다 

문 의 본당 지하1층 아맨홀에선부 교시실， 내선 238) 

델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1 조현희 군(조철숭 성도 김순득 성도 

의 아들， 7교구)과 01미애 않깅원조 성 

도의 딸， 1교구) / 20일(토) 낮 12시 ， 강 

남웨딩컨벤션센타5충로즈마리훌 2007년도 찌15차 악습 • 셰례식 안내 

a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뭇대로 진행 
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샤 와 ‘보내 

는 선교샤 가 되게 하소서. 

2. 최정호 뀐최재천 씨 박순향 씨의 아 
날찌 시간 학습자 자。 -λ‘ 세려|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딩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 

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 

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2008년 빼2~대π훌현 
(교육과정 :3주간 징소 : 킬l리톨) 

·CMTC 션교흘를 
시 간 10월 14일(오늘) 

18:10 N I9:00 1 채3강 종교 권역별 사례， 선교지 연구사례 

19:00 N I9:301 채4강 선교 영성 기도회 

10월 14일 

(오늘) 

10월 21 일 

띠음주일) 

1교시 성경개요 
15:00-15:50 (최종철 목사) 

2교시 기독론 
16 에-16:40 (이성진목씨 

1교시 기독교개요 
15:00-15:50 (김준회목사) 

2교시 
문답 16:00-16:40 

교육관 구원론 
309호 (정충신목사) 

교육관 교회론 

309호 (장 훈목사) 

교육관 세례란? 
309호 (최성규목사) 

교구별 
문답 

장소 

교육관 
304호 

교육관 

304호 

교육관 
셋04호 

교구별 
장소 

유아세례란? 
(안치원목새 

교육관 
301호 

a 예루살렘 찬%때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 

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홍현 당일 오흥 3시부터 갈릴리흩 잉구때서 수강신정 

+CMTC 직무흘힌 : 10월 27일(토)， 14:00N I7:00 
10월 28일 

찬양예배 
성인학습 · 세례식(찬양예배 ， 본당) 유 아 (오후 3시 ， 갈렬리흘 

a 모든 위원회에 속한 부서들과 재단(유지 · 동산 복 
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중인 수양관， 본당 외 

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주일) 오후 4^1 30분까지 업실 바랑 세례식 오후μ1 30분까지 업실 바람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15 (월 ) I 16 (화) I 17 (수) I 18 (목) I 19 (금 I 20 (토 I 21 (주일) | PBJI칸 연촉 기도샅 : 롤당 i.D.l호 I 
설교자/기도 ^f I 김성관/안동현 | 유현철/이상배 | 유성택/박미련 1 탁정헌/박성명 | 김완수/허명호 l 최성득/김정연 | 류병희/한성임 
설 교 본 문! 막 1 :9- 11 시 22:1-14 시 22:15-25 시 23:1- 12 시 23:13-18 시 24:1-13 사 24: 14-23 

예배담당 안내 (10/17 - 10/21) 

날짜 예배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2007년 쩌13차 형지기훈련 

교획71 필요한 엉적 부흥 
(하박국 3:2) 

10/ 17 수요 I 살든지 죽든지 (벌 1:20-26) 김성관 목사 유재진 서혜경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호산나 찬양대) 

10./ 17 수요 11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온 4: 1- 11) 최성득 목사 최강전 김태숙 능력의 주 십자가 (실로암 찬양대) 

1α19 금요찬양 피택장로주제발표 / 김성관목사 이희식 예루살렘찬양대 

10/ 21 주일 I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전 3:1-3) 김완수 목사 최성득 이실호 〈예배 전 찬앙〉 

10/ 21 주일 11 너희가아직도육신에속한자로다(고전 3:1-3) 이성진목사 이희식 최지윤 너시험을당해외 /소프라노조수진(가브리엘찬양대술로이스트) 일 시 :10월 26일(금요일)， 저녁 7시-9시 

대상:모든교인 1α21 주일 m 너희가아직도육신에속한자로다(고전 3:1-3) 김성관목사 안치원 전은배 주날개밑 내가편안히쉬네외 /딴홍성잔(할렐루야오케스트라) 

10/ 21 주일 N 너희가아직도육신에속한자로다(고전 3: 1-3) 유현철목사 하종철 김종구 우리가지금은나그네되어도외 /바이웰김유정(항쩡해오케스트라악장) 
장소:충현교회본당 

1α21 주일 V 너희가아직도육선에속한자로다(고전 3: 1 -3) 탁정헌목사 전성원 배춘식 주날개밑내가편안히쉬예외 /소프라노김지희(뻗찬양대솔로이스트) 
강사:김성판위임목사 

10/ 21 주일찬양 사모하는 집은 (빌 3:20-21) 김성관 목사 양재웅Z 강만수 할렐루야 저1 2여성중창단 / 핸드벨 연주대 /21교구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I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앙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저녁 7:00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ι 

영아부 
l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11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 교육관 201호 

% ~l 1f-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 :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둥 1 부 오전 9 :00 저11 교육관 301호 

τ;<.τ c 끼L -'T'" 닝 오전 9:00 제 1교육관 40 1호 

중둥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기도원 집회 안내 ( 짧 031-766-5425) 

장소 집회 
보」 다 u 

본당 

보」 다 u 

보」 다 u 

본당 

오전 11시에 드러는 주일 m부예배는 영어1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때배는 스리링 
키어， 중국어， 몽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윌니다 

보」 단 u 

S」Lc。ι1

본당 l 
본당 l 

Simu~aneous translatioos in English, Chinese, J때anese 
and Sign 벼nguage are availa때e at the 티even O'clock 
Worship Servioe, and sri Lankan, Chinese, Moogolian, 
Russian. Hindi ar떼 Indone잉an are aISO ava뻐b~ at the 
One 0' clock W，αship 않M∞ 

구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 : 1 5 제2교육관 2층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l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l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l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헐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선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지111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엔 훌 

[ 섬 · 기 · 는 · 분 · 를 I 
l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윤호 노광헌 이병학 이 훈 남선우 박인기 류병회 여국근 안창덕 정진호 
제1교구위원징 딩회서기 A녕부징 여배위원징 어 ~ICI부장 어I~따부 13교구 신교위원회 15교구 , 대학부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깅익환 장 훈 임현덕 이회식 최종철 
충현기도원깅 깅사위원 빼배위원 신교위원징 재정위원징 3교구 4교구 8교구 7교구 21교구 
이종석 엄무천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ìl!!~l'J ~AI~?J 교구 2교구 a교구 펀집국 18.교구 진앙위원징 쩨2교구위원집 행징위원징 |획위원 몽시위원 최성규 이재영 이경준 김준회 윤수일 
김단용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웅철 24교구 1교구 16.교구 9교구 10교구 
당회부서기 예배위원 동선부징 기획위원징 기획위원 황진섭 유재진 강명구 전성원 김철규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20.교구 새개즉~육부 11교구 선교위밥|도 칭년1부 
예배위원 예배위원 12교구징 14교구정 예배위원 。l용진 양태선 유성돼 유현철 탁정헌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명욱 12교구 17교구 19.교구 고등부 
실로잉진엠징 11교구정 징년1부징 깅Af위원장 봉A태원징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융 14교구 6교구 잉교구 
제1교육위원징 i맘때부징 예배위원 기도원관리부장 시설영신부징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 여전도사 
19.교구정 9교구징 21교구짐 %교구징 7교구징 -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강철형 김 영은 이달옥 장철환 김숭곤 11교구 16.교구 17교구 5교구 6교구 
진도위원징 기획위원 영이부징 중등3부정 맨}부집 김정 연 강덕필 최문실 전은회 김정자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1교구 20교구 . 8교구 10교구 14교구 

17교댐 기획위원 재2교육위원장 4교구징 건축위원장 김18.정교구회 이 2복1교순구A 류 대진학부회 한 23성교구임 임 15.태교구주 
김호댁 김중선 임창식 김운철 진학래 강영미 옥미자 l복순B 강호숙 전영희 
유년부징 칭년2부징 잉O뉴열연뱀징 찌징위원 24교구징잉교구 9교구 。 4교구 2교구 19.교구 
김신국 전계식 장숭규 전은배 석영식 이혜숙 황순란 김정운 

1교구정 찌징위원 1따구정 중등1부정 1삐구징 7교구 13교구 24교구 

구재완 송두섭 최차용 신선길 유상태 

3교구{j교구잉 얘배위원 에3교육위원징 유이부싱 • 찬앙감독 강임구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엄복섭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1교구징 6교구징 선교위원 2교구징 기브리열짧때징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 전임독장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15.교구정 외신부정 5교구징 18교구정 • 선 교 시 송요한 


